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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유가 단기 하락조정 가능성
2008년 상반기까지 일시적 수급불균형 완화 … 상승추세는 여전

배럴당 100달러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제유가가 가격부담 증대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완화 전

망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2008년 상반기까지는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.

국제금융센터는 11월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“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수급 불균형 심화로 상승 추세를 보

일 것이라는 견해가 여전히 지배적이다”이라고 밝혔다.

보고서에 따르면, 보수적인 에너지 분석기관들도 수급 불균형의 심화로 유가가 2008년 배럴당 100달러를 넘

어설 것으로 전망했다. 일부 투자은행(IB)들은 앞으로 1-2년 사이에 국제유가가 120-13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

로 전망하고 있다.

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세계 원유 수요는 연평균 2.2%씩 증가해 2012년에는 하루평균 9580만배럴에 이를 

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공급은 기존 설비의 노후화 및 유전 개발 지연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

다.

도이치뱅크는 G7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원유 구매력은 현재 456배럴로 1980년대 초에 비해 30-40% 

증가했고,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국제유가는 앞으로 1-2년 사이에 배럴당 120-13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

성이 있다고 분석했다.

그러나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이 커지고, 수급 불균형 문제도 일시적으로 다소 완

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2008년 1/4-2/4분기 단기 하락조정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

다.

우선 달러화 약세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들은 이미 유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차

익매물이 나올 시점이라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.

앙골라 및 멕시코에서의 원유 공급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, 이라크의 생산 증대로 중동 지역에서의 원유 

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의 핵심요인인 수급 불균형 문제도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

으로 전망되는 등 펀더멘털의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.

이에 따라 2005년 이후 국제유가의 급등을 예상했던 골드만삭스는 최근 국제유가가 2008년 1/4분기까지 배

럴당 80달러 선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했고, 도이치뱅크도 2007년 말까지 70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

는 등 국제유가 강세를 주장해 온 IB들의 견해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.

국제금융센터는 “앞으로 국제유가는 동절기 기후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가변성이 큰 점은 있지만 단기

적으로 하락조정 가능성이 크다”면서 “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 심화로 국제유가가 상승추세를 보일 

것이라는 견해가 여전히 지배적이다”고 전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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